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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bookmark: _GoBack](행사명)     2021 서울국제작가축제 온-오프라인 한국문학 교차언어 낭독회
            손미의 시가 영어를 만나는 시간
(개최 장소)  충남 대전 / 책방 삼요소
(일시)       2021. 8. 6.(금) 19:00 ~ 20:30
(시청방법)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https://youtube.com/Ltikorea)

2. 내용
“번역을 통해 만나는 영어와 한국의 문학”
한국문학번역원은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9개 도시에서 2021 온-오프라인 한국문학 교차언어 낭독회를 개최합니다. 2017년을 시작으로 5년째를 맞는 교차언어 낭독회는 올해부터 서울국제작가축제의 연중행사로 개편되어 서울에 한정되었던 기존 축제의 공간적 외연을 넓히고, 보다 다양한 연령층의 대중들과 한국문학으로 소통하여 문학 향유 기반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교차언어 낭독회 ‘역:시(譯:詩)’와 ‘역:설(譯:說)’은 각각 한국 시인과 소설가가 번역가와 만나 한국어와 외국어로 작품을 낭독하는 행사로,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독자들과 만나고 있는 한국문학의 현재를 국내 대중들에게도 알리려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비롯한 외국어의 깊이를 음미할 수 있는 교차언어 낭독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패널 프로필
	패널
	성명
	소개

	작가
	손미
	2009년 《문학사상》으로 등단했다. 시집 『양파 공동체』,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 산문집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상합니까』가 있다. 2013년 〈김수영문학상〉을 수상했다.

	번역가
(영어)
	세스 챈들러
	2014년 공역가 김진아와 함께 제45회 〈코리아타임즈 현대문학번역상〉 소설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에서 현대시를 전공하였으며, 2021년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 과정을 이수했다. 2019년 한영 시 번역 웹진 《초과》를 통해 번역 시를 발표했다.

	사회자
	서윤후
	1990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났다.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으며 2009년 [현대시] 신인 추천으로 등단했다. 시집 『어느 누구의 모든 동생』과 『휴가 저택』, 『소소소(小小小)』, 『무한한 밤 홀로 미러볼 켜네』 그리고 여행 산문집 『방과 후 지구』, 『햇빛세입자』, 만화 시편 『구체적 소년』 등을 펴냈다. 제19회 박인환문학상을 수상했다.



